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킹드블럼
린드블럼,역대최소경기시즌20승타이

꺋태백의 딸꺍 루키 임희정, 하이원오픈 첫 우승 스토리 ▶ 3면 꺋타짜3꺍 최유화 꺎김혜수 선배와 다른 매력 있다꺏 ▶ 13면

두산 베어스 조쉬 린드블럼(32)의 기세가 멈출
줄 모른다. 최근 11차례 선발등판에서 모두 승리를
거두는 등 13연승의 파죽지세로 마침내 ‘특급 에이
스의 상징’인 20승 고지를 밟았다.

린드블럼은 25일대전한화이글스전에선발등판
해 8이닝 동안 108구를 던져 2안타 1볼넷 9삼진 2실
점을 기록했다. 팀의 3-2 승리를 이끌고 20승(1패)
째를 따냈다. 19번째 퀄리티스타트(QS·선발등판
6이닝 3자책점)를 기록하는 등 흔들림 없는 투구로
이뤄낸 20승으로 가치를 더했다. 한 시즌 20승은 K
BO 역대 20번째, 선발승으로만 한정하면 11번째
다. 1982년 출범 이후 38년의 긴 세월 동안 극소수
에게만 허락된 특별한 기록. 평균자책점은 종전
2.03에서 2.04가 됐다. 다승은 물론 평균자책점, 삼
진(161개), 승률(0.952·20승1패) 부문에서 모두 선
두를달리며투수 4관왕을향한순항도이어갔다.

2016시즌 22승을 거둔 더스틴 니퍼트와 같은 역
대 최소경기(25게임)만에 완성한 20승이다. 24일
까지 올 시즌 3경기 2승, 평균자책점 1.42로 강했
던 한화를 상대로 비교적 수월한 승부가 점쳐졌으
나 과정은 생각보다 험난했다. 린드블럼은 2회 1사
2루에서 정근우의 3루타와 최재훈의 희생플라이로
먼저 2점을 내주며 불안하게 출발했다. 후반기 타
율 1위를 달리던 두산 타선은 한화 선발로 나선 신
인 김이환(5.2이닝 2실점)의 패기에 가로막혀 이렇
다 할 득점루트를 만들지 못했다.

그러나 린드블럼의 투구는 언제나 그랬듯 안정
적이었다. 2회와 7회를 제외한 매 이닝 삼자범퇴로
한화 타자들을 돌려세웠다. 6회 2사 후 장진혁을
헛스윙 삼진 처리한 스플리터는 그림 같은 낙폭을

자랑하며 포수 박세혁이 주문한 위치에 정확히 떨
어졌다. 2스트라이크 이후 선택한 스플리터에 한
화 타자들은 손 쓸 틈도 없이 돌아서야 했다. 좋은
공을 지녔음에도 더 강해지기 위해 연마한 스플리
터는 2019시즌 린드블럼의 ‘위닝샷’이 됐다. 올 시
즌을 앞둔 비시즌에도 투심패스트볼(투심)의 완성
도를 높인 덕분에 진정한 팔색조로 거듭날 수 있었
다. 모든 게 노력의 결과였다.

잠잠하던 두산 타선은 에이스의 호투를 외면하
지 않았다. 7회초 선두타자 박세혁의 중전안타와
허경민의 좌중간 2루타로 득점하며 20승을 위한 필
요조건을 만들었다. 린드블럼은 이후 2이닝을 더
책임지며 20승의 가치를 더욱 빛냈다. 8회에도 포
심패스트볼(포심) 최고구속이 148km까지 나왔을
정도로 위력적이었다. 9회 마운드에 오른 마무리투
수 이형범이 삼자범퇴로 이닝을 마감하며 경기를
끝냈고, 린드블럼은 환한 미소로 기쁨을 표현했다.

경기 후 상기된 표정으로 “믿을 수 없는 결과다.
행복한 순간”이라고 감탄한 린드블럼은 “동료들의
도움이 없었다면 절대 달성할 수 없었던 기록(20
승)이다. 2회 위기도 내가 자초했는데 다행히 잘 이
겨냈다. 포수 박세혁이 매 경기 큰 도움을 줬다”고
말혔다. 김태형 감독도 “특별한 말이 필요 없을 정
도로 (린드블럼이) 정말 잘 던져줬다. 20승을 진심
으로 축하한다”고 밝혔다.

▶ 프로야구 관련기사 4·6·8·11면
대전 ｜ 강산 기자 posterboy@donga.com

한화전 8이닝 9K 2실점 13연승 질주
25경기만에 20승…꺋특급에이스꺍 증명
2016시즌 전설 니퍼트와 어깨 나란히
꺎믿을 수 없는 결과…동료들 덕분이다꺏

◀ 두산 선발 조쉬 린드블럼이 25일 BO리그 대전 한화전에서 8이닝 2실점 호투로 최근 13연승과 함께 시즌 20승을 기록했다.
1982년 한국프로야구 출범 이후 통산 20번째 20승 고지 등정. 다승 1위를 질주하고 있는 린드블럼은 이제 투수 4관왕과 함께 팀 우
승을 바라본다. 스포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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